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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글로벌 인재 유치 “총력”
미국서 BC투어․테크페어 개최 … 최고경영자 채용행사에 직접 참여

LG화학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CEO 김반석 사장, HR부문장 육근열 부사장, 기술연구원장 유진녕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미국 시카고와 샌디에이고에서 MBA 및 R&D관련 박사과정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인 BC투어와 

테크페어를 열었다.

BC(Business & Campus)투어는 최고 경영진의 해외출장과 연계해 현지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

업 및 채용 설명회이며, 테크페어(Tech Fair)는 R&D 및 컨설팅기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학술세미나 형식의 채

용 설명회이다.

LG화학은 미국 시카고에서 실시된 BC투어에서 20여명의 MBA 출신 인재들을 대상으로 기업소개와 함께 

CEO, HR부문장, 현지법인장 등 사업책임자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테크페어에서는 하버드, MIT 등 명문대 박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연구기술

을 소개하고, 화학분야의 기술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LG화학은 행사를 통해 경영․사업전략, 마케팅 및 혁신 등 주요 핵심업무를 담당할 MBA 인재와 R&D 전

문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외 우수인재 풀(Pool)로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육근열 부사장은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

들이 채용행사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선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BC투어 및 테크페어를 통해 현재까지 300여명의 해외 우수인재 풀(Pool)을 확보했으며, 50여명이 입사를 마쳤

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04년부터 글로벌 HR팀을 신설해 국내외 우수 인재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06

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사업 거점지역에서 다양한 채용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

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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